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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중성과 몰가치성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도 정의에 불타는 소박하고 양심적인「백의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기 보다는 교과서적으로 주입된 사회적 교육

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그러나 용기있는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들은 스스

로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그

것을 무기로 힘없는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왜 그럴까? 아마도「사적 이기주의」가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국가든,

사회든, 소속집단이든 모든 것을 내팽개치기 일쑤이고, 내 한몸 잘되는 길이라면 불의와 타협하고 불

의를 정의인 것처럼 위장하는 뻔뻔스러움도 당연시해 왔다. 그래서「흑백논리」는 싫고, 중간을 강요

해 왔는지도 모른다. 「흑백」을 가르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리라.

수백억 수천억원을 꿀꺽하고도 눈하나 꺼떡하지 않는 한국인, 사욕으로 뒤범벅이 된 채 국가발전에

정반대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사법관료들,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입힐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문어발식」사업 확장에 광분한 재벌들, 정권에 눈이 어두워 선량한 양

민을 학살하고 국권을 유린하고도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반란군들…

그리고 그 불의를 추종하면서 선망하는 관료와 재벌 소속의 일류병자들, 반란군에 환호하고 영웅시

했으면서도 진실이 밝혀진 오늘날 사과 한마디없이 두눈 부릅뜨고 숫가락을 입에 넣는 사이비언론

과 대다수의 국민들…

온국민이 한통속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소박하고 정의에 불타는 백의민족 모두인가?

아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참」과「정의」를 위해 온몸을 바친 숭고한 몇몇의「백의국민」이 오늘의 한국

을 건설하고 성장시킨 원동력인 것이다. 대부분이「힘」앞에 굴종할 때 몇몇 의사들은 용기있게「불

의」를 거부하고 싸웠으며, 「뭐 잘났느냐」는 비웃음을 뒤로 한 채「백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따로, 행동따로, 두 얼굴의 한국인.

한겨레신문이 창간9돌을 맞아 실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 4 %는 지역할거에 바탕을 둔 현재의 정치·정당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선

거에서 자신과 출신지역이 같은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6 0 . 9 %로 나타났고, 남북통일이

빠른 시일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5 7 . 7 %가 찬성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통일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다는 국민이 7 8 . 5 %에 달했다.

대학에 반드시 진학해야 한다는 통념에 반대의사( 7 0 . 9 % )를 표했으나 자기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해

야 하고(40.4%),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7 1 . 7 % )는 전통적인 학벌의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과외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과외를 금지해야(73.4%) 하나 성적향상을 위

해서는 과외가 불가피하고(43.4%), 부동산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93.4%) 여유가 생기면 부동산

을 매입할 것이며(48.5%), 89.2%가 아들 선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했지만 한자녀를 낳을 경

우 4 3 . 2 %가 아들을 원했다.

한마디로 국민의식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심각한 중증상태인 것이다. 이웃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나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탓하지 않는 병리, 즉「사적 이기주의」의 표상인 것이다. 그것도 대졸 이상, 사

회 지도층으로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아닐지라도「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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